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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“광주․전남 혁신도시 10명중 4명꼴 나홀로 이주”보도 관련

□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, 이에 수반되어야 하는

정주환경은 점진적으로 개선 되고 있으나 가족동반 이주율은 다소 

미흡한 실정입니다.

ㅇ 그 간 주택, 학교, 공공시설 등 공공이 주도하는 1차적 정주시설은

문제가 없으나* 교육·의료·문화·교통 등 민간수요에 영향을 받는 

복지 인프라는 수도권 등 기대수준에 미흡한 상태입니다.

* 공동주택 8.9만호 계획중 6.5만호(72.9%),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25개 계획중 24개 공급(96%)

ㅇ 또한 가족동반 이주율이 낮은 것은 배우자 맞벌이, 대학교·고등학교

자녀 전학문제 등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

- 혁신도시 인구 증가에 따라 가족동반이주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

*(가족동반자/이주인원) : 26.9%(’15.12월) → 30.6% (16.12월) → 33.5%(‘17.9월)

*(가족동반자+미혼·독신자/이주인원) 48.5%(’15.12월)→52.7%(16.12월)→ 58%(‘17.9월)

□ 앞으로 정부는 가족동반 이주율 제고를 위한 배우자 이주 지원,

지역융화프로그램, 문화·복지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

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



< 관련 보도내용(세계일보), 10.26 >

◈ 광주․전남 혁신도시 10명중 4명꼴 나홀로 이주”

- 광주 전남 혁신도시 이주직원 6,329명중 가족동반이주자는 2,238명이고,

독신 및 미혼인직원은 1,372명수준

- 나홀로 이주가 많은데는 교육환경, 편의·의료 서비스, 여가활동 등 정주환경이

취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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